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 민생대책은 농민파탄 대책인가?
- 국민의힘 고위당정 농업 현장의 위기는 외면하고 물가대책만 다뤄 -

 국민의힘은 김기현 2기 체제 첫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민생 우선’을 내세웠습니다. 

 22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에서 민생으로’ 기조를 반영해 민생 우선을 

내세워 1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배추 2900톤 방출, 사과 계약재배 물량 1만5000톤 조기 

출하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응한 물가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후위기 영향으로 생산비 폭등, 농업재해를 감내하는 농민과 현장의 

위기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결과 이전에 생산비 폭등과 농업재해로 수확량이 줄고 농업소득

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경영위기를 감내하는 ‘농민의 삶’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도록 생산비 폭등과 농업재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한시적인 유가보조금(`22년)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23년) 예산 

삭감과 농업재해 대책에 대한 무관심, 무분별한 저율관세 농축산물 수입이었습니다. 이

렇게 농민에게 덤터기 씌우는 대책은 민생의 파탄을 불러올 뿐입니다.

 국민의 힘이 진정 민생을 우선한다면 애먼 농민만 잡을 것이 아니라 조속한 여야 협의

를 통해 24년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민생을 살리는 통 큰 정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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